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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테니스협회(USTA)가 18일 시즌 마지

막 그랜드슬램 US오픈 상금을 발표했다.

 

올시즌 US오픈 총상금은 지난해 5천40만 

달러에서 260만 달러가 늘어난 5천300만 

달러이다. 앞서 열린 세 차례 그랜드슬램 상

금을 뛰어넘는 규모이자 대회 역대 최고의 

상금 액수이다.

 

남녀 단식 우승자에게 돌아가는 상금은 

지난해보다 10달러 늘어난 380만 달러이며 

복식 우승 상금은 70만 달러이다. 

단식 본선 1회전에서 탈락해도 5만4천 달

러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. 이는 본선 출전만

으로도 거액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.

 

USTA의 카트리나 애덤스 회장은“2018년은 대회 역사

상 중요한 해이다. 오픈시대 이후 대회 50주년을 앞두고 

있으며 또, 지난 5년 동안 진행해 온 빌리진 킹 내셔널 테

LA 다저스가 6년 연속 관중 동원 1위를 달리고 있다.

19일,‘스포츠동아’에 따르면 다저스는 2018시즌 전반

기 52번의 홈경기에서 243만여 명의 관중을 동원했다. 경

기당 평균 관중수는 4만 6,747명이다. 이는 전반기를 마친 

현재 총 관중수, 평균 관중수 모두 1위에 해당한다.

다저스는 2013년 이래 5년 연속 관중 동원 1위를 차지

했다.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이번 시즌에도 1위를 달성할 

것으로 보인다.

‘위험관리’를 가장 잘 한 선수에게 100만 달

러를 주는 골프 이벤트인‘에이온 리스크 리워

드 챌린지(Aon Risk Reward Challenge)’가 미

국 골프 투어에 신설됐다.

10일‘한국경제’가 미국 골프전문매체 골프

위크 등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프로

골프(PGA) 투어와 미국여자프로골프(LPGA) 

투어는 이날 매 시즌 가장 까다로운 홀에서 탁

월한 코스매니지먼트로 우수한 성적을 낸 선

수 남녀 프로골퍼 1명씩을 뽑아 100만 달러씩

을 주는 새로운‘시즌 경쟁 부문(season-long 

competition)’을 신설했다고 발표했다.

수상자는 PGA 투어 28개 대회, LPGA 투어 

30개 대회를 치러 선정할 계획이다. 후원사인 

에이온은 세계적인 리스크매니지먼트 회사로 

세계 2위의 거대 금융기업이다. 위험관리를 잘 

한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낸다는 컨셉트와 회사

의 홍보 포인트가 상이 신설된 배경에 함께 깔

려 있다. 

협회와 에이온은 올 해 안에 배점방식과 채점 

대상홀 등 구체적인 운용방침을 발표할 계획

이다. 투어 선수들이 이 상을 놓고 경쟁하는 상

황은 CBS방송과 투어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

해 실시간으로 골프팬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.

골프계 관계자는“정교한 샷과 코스 매니지

먼트를 구사하는 한국선수에게 또 다른 기회

가 주어진 셈”이라며“첫 수상자가 한국 선수

가 될 공산이 크다.”고 내다봤다

올 US오픈 상금 역대 최고
우승 상금 380만 달러

LA 다저스, 전반기 관중 동원 1위

PGA·LPGA 투어 
‘난코스 챔피언’ 

뽑아 상금
니스 센터의 변신을 마쳤다. 현재 우리는 한 

단계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.”라

고 말했다.

 

1881년 시작된 US 오픈은 4대 그랜드 슬

램 테니스 대회(호주오픈, 프랑스오픈, 윔블

던, US오픈)의 하나이다. 매년 8~9월 미국 

노동절(9월 첫째 주 월요일)을 전후하여 2주

에 걸쳐 열리며, 그랜드 슬램 대회중에서는 

가장 마지막으로 열린다. 메인 경기는 남자 

단식, 여자 단식, 남자 복식, 여자 복식, 혼합 

복식의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으며, 여기

에 더해 주니어, 시니어, 휠체어 부문이 있다. 

1978년부터 뉴욕 퀸즈의 플러싱 메도우-

코로나 파크 (Flushing Meadows-Corona Park)에 있는 

아크릴 소재 하드 코트인‘전미테니스협회 빌리진킹 국

립 테니스 경기장’에서 열리고 있다.

올해 US오픈은 다음달 27일부터 9월 9일까지 열린다.

총 관중 2위에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(48경기, 203만

여 명, 3위는 뉴욕 양키스(46경기, 196만여 명), 4위는 샌

프란시스코 자이언츠(194만여 명), 5위는 휴스턴 애스트

로스(192만여 명)이 이름을 올렸다. 

LA 에인절스, 콜로라도 로키스, 밀워키 브루어스, 시카

고 컵스, 보스턴 레드삭스가6~10위로 뒤를 따랐다.

전반기 중반까지 지구 최하위에 처져 있던 LA 다저스가 

1위로 후반기 시작을 맞이하는 가운데, 지난해에 이어 올

해도 월드시리즈에 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.


